
진짜 부자
    부자는 부자의 특징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특징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고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낙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경고한 부자
는 낙타처럼 율법을 지키는 종교생활은 하지만, 돈 욕심에 묶여 사는 부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
무리 말씀을 전부 다 지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로 큰 죄입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
든 사람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
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
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섬기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파르크시스’는, ‘노예가 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돈의 노
예가 되어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세상 모
든 돈과 재산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도 누구의 것이죠? 하
나님. 사람이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우리 몸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려고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맡
긴 돈을 쓰겠다’고 말씀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에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씁니다. 돈에 노예가 된 사
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봐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드립
니다. 돈에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을 벌고 지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나님과는 
비지니스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에 노예가 된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돈에 노예가 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모르는 척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돈을 선택한다면 ‘돈의 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로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긴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
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돈만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열심히 율법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천국
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
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합니다
.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힘
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과 좋은 환경은 잘난 척하며 살라고 준 선물도 아니고, 나만 편하게 살라
고 준 특별한 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과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드려
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가 가진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
, 이웃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
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에 하
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주변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나누며 우리 살아봅시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마음이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참 만족을 느끼는 진짜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께 드릴 열매들을 가득 안고 
천국에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진짜 부자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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